
‘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’를 위

해 설립된 ‘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’은 지역 내 취약 계층 

어르신에게 맞춤 돌봄을 실시하고 있으며, 120명의 결

식 우려 어르신께 무료 급식과 도시락, 밑반찬 서비스를 

제공하고 있습니다. 그저 누군가 집을 방문해 주는 것

만으로도 위로받는다고 어르신들은 말씀하시지만, 방

문할 때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단한 생활을 하시는 모

습을 보면서 직원들은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.

최진성(가명, 81세)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홀로 

살고 계십니다. 20여 년 전 이혼과 함께 자녀와도 연락

이 끊겼고 어르신을 찾는 가족은 없습니다. 2022년 뇌

출혈로 쓰러지신 이후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집을 찾지 

못해 배회하기도 하셨으며,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 불

이 붙어 생활지원사가 급히 화재를 진압했던 상황도 있

었습니다. 혼자서 음식을 만들어 보신 적도 없고, 도시

락으로 한 끼 식사는 해결하시지만 저녁은 굶으시는 경

우가 많아 점점 수척해지고 자꾸 넘어지시는 모습이  

보여 안타깝습니다. 

정순이(가명, 72세) 어르신은 미혼의 독거 어르신으로 

젊으셨을 때부터 활발한 신앙생활을 하며 봉사의 삶을 

살아오신 분입니다. 하지만 30대 중반에 조현병이 발

병하면서 모든 활동을 접고 은둔 생활을 하게 되셨습니

다. 시시때때로 망상, 환각, 환청 등의 증상이 나타나 

“외계인이 집에 들어와 나를 데려가려고 해.”라고 하시

는 등 공포감과 불안감이 심해 안정제 없이는 일상생활

이 어렵습니다. “고기도 먹고 싶고, 수박도 먹고 싶고, 

국밥 한 그릇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. 밖에 나가는 게 

무서워서 이렇게 산 지 벌써 35년이 넘었네….”라고 말

씀하시며, 찾아와 주는 가족도 없고, 먹고 싶은 것 하나 

사 먹을 수 없는 본인의 처지에 눈물을 흘리십니다.

누군가에게는 여름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수박이, 

겨울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, 매끼 먹는 김치 한 그

릇이 정순이 어르신 같은 분들에게는 먼 남의 이야기입

니다. 국가 보조금으로 결식 우려 어르신들에게 한 끼

의 도시락과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지만, 최소의 예산으

로는 기본적인 반찬밖에 드리지 못하며, 어르신들은 이 

한 끼를 드시고 나면 저녁은 거르시는 경우도 많아 영

양결핍 등으로 질병에 쉽게 노출되시기도 합니다. 노년

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도록 권고하지

만, 생선, 고기, 제철 과일 등을 사서 드실 수 없는 어르

신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 민망할 따름입니다. 

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은 개관 이래 25년 동안 어르

신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, 사립 시설

로 보조금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이 불안정

한 상황입니다. 후원금 모금, 외부 지원 사업 공모 등 

자구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내 취약 어르신을 

모두 살피고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. 그냥 

때우고 마는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여생을 살아갈 힘이 

될 수 있도록 성가정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밥상을 선

물해 주세요.

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, 기부 내역 누

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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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8월 5일~9월 1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
금은 ‘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’을 위해 씁니다.

「사랑의 손길」은 ‘천주교 서울대교구’와 ‘서울가톨릭사회
복지회’가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 사업으로, 경제적인 어
려움을 겪는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.

결식 우려 어르신들에게 

행복한 밥상을 선물해 주세요

성가정노인종합복지관

서울주보 홈페이지(https://cc.catholic.or.kr) - ‘사랑의 손길’에서 지난 사연

을 볼 수 있습니다.


